
첨단기술산업 집중 육성키로
통산부, 「2 0 0 0년대 한국 산업발전의 비젼과 전략」공표

반도체·L C D·신소재 등 첨단기술제품 수출이 연평균 1 6 . 5 %씩 증가, 2005년경에는 우리나라 총수출

의 5 0 %를 웃돌 전망이다.

또 자본재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일반기계류의 자급도가 9 5년 5 8 %에서 2 0 0 5년에는 69% 수준으로 크

게 높아져 만성적인 수입유발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.

통상산업부는 5월1 7일「2 0 0 0년대 한국 산업발전의 비젼과 전략」을 산업정책심의회에 상정해 확정·

공표했다.<P.30 참조>

통산부가 마련한 장기비젼에 따르면, 2005년까지 제조업과 관련서비스업의 성장률이 실질 G D P성장

률을 상회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지속할 전망이다.

이에따라 제조업이 G D 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0 0 0년에 27.4%, 2005년에는 2 7 . 1 %로 현재의 수준을

유지하고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은 9 3년 1 3 . 3 %에서 2 0 0 0년과 2 0 0 5년에 각각 1 5 . 1 %와 1 5 . 8 %로 상승할

것으로 예상된다.

제조업 내에서도 자동차·전자·기계 등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조립산업 위주의 선진국형 산업구조

가 정착돼 생활관련산업과 기초소재산업의 비중은 9 3년 26%, 34%에서 2 0 0 5년에는 18%, 27%로 하

락하고 가공조립산업은 9 3년 4 0 %에서 2 0 0 5년 5 5 %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.

특히 컴퓨터·통신기기·소프트웨어·전자의료기기등 첨단전자정보, 반도체, 메카트로닉스, LCD, 신

소재, Chemicals, 생물산업, 광산업, 항공기등 첨단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된다.

첨단기술산업의 생산은 2 0 0 5년까지 연평균 1 6 %의 빠른 성장을 보여 제조업내 생산비중이 2 2 . 2 %에

달하고 우리나라 상품 총수출의 5 0 %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.

한편, 통산부는 이같은 장기 산업비젼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△산업구조의 질적 고도화 △산

업활동 전반의 경쟁촉진 △산업기술력의 제고 △산업활동의 글로벌화 촉진 △중소기업의 자생적 경

쟁력기반 확립 △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구축 △지방산업의 발전촉진 △소비자·수요 중시의 산업

정책 강화 등의 과제들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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